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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세계무역기구(WTO) 한-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

□ 지난 2. 22. 공개한 세계무역기구(WTO) 한-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

대해,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.(4.9. 제네바 시간)

ㅇ 패널은 ‘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

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(SPS)협정에 불합치 

된다.’라고 판정했었다.

ㅇ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,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

감안할 때,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, 이에 세계무역

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.

□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, 최근 세계

무역기구(WTO)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

될 수 있다.



붙임 1 WTO 분쟁절차도



붙임 2  패널(1심) 판정 결과

□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

○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* 수산물 수입 금지 ②

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

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(SPS) 협정 위반임을 주장

    * 전복, 알라스카 명태, 날개․눈․참․가․황다랑어, 금눈돔, 멸치, 청새리 
상어, 악상어, 첨연어, 멍게, 방어, 살오징어, 전갱이, 정어리, 대구, 참굴, 
꽁치, 가리비, 망치고등어, 고등어, 청․황새치, 밤나무․참․대문어

○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(제2.3조) ② 무역제한성

(제5.6조) ③ 투명성(제7조 및 부속서2) ④ 검사절차(제8조 및 부속서3) 조항에

위반이라고 제소

□ 패널의 판정 요지 

쟁점
관련 
규정

판정내용
WTO협정
합치여부

차별성
SPS협정
제2.3조

▪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
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, 일본산 
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
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

불합치

무역 
제한성

SPS협정
제5.6조

▪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
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, 수입금지
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
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

불합치

투명성
SPS협정
제7조·
부속서2

▪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, 수입금지 
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, 일본 질의에
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

불합치

검사
절차

SPS협정
제8조·
부속서3

▪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
기재 내용,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
하지 않음

합치


